
[보도자료]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, 양로원 기부 릴레이…“어르신
거주환경 새단장”
2025. 9. 26.

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임직원들이 경기도 화성시 ‘성녀 루이제의 집’ 양로원에서 기부 및 봉사활동 기념사진을 촬영하
고 있다.

지난해 주방에 이어 올해는 거실·휴식공간까지�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으로 나눔 실천
CLS, “전국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위한 기부 및 봉사 지속해 나갈 것”

2025. 09. 26. 서울 –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CLS)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양로원 ‘성녀 루이제의 집’을 다시 찾아 기부와 봉사활
동을 진행했다. CLS는 지난해 첫 방문에선 양로원의 주방환경을 개선했다. 올해엔 거실과 휴식공간에 대형가전과 가구를 대거 설
치하며 ‘새단장’에 나섰다.

CLS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성녀 루이제의 집을 방문해 △세라젬 안마의자 △대형 벽걸이 TV △냉난방기 △노트북 △서랍
장 등 어르신들의 휴식과 일상 편의를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.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함께 모이는 거실과 휴식공간이 한층 더 쾌적
하게 새단장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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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와 마리아 테클라 원장수녀님이 경기도 화성시 ‘성녀 루이제의 집’ 양로원에서
대형가전가구 기부 기증식을 기념하고 있다.

성녀 루이제의 집은 CLS가 지난해 처음으로 정기 봉사 프로젝트를 시작한 곳으로, 작년에는 세탁기·냉장고 등 대형가전을 기부해
주방환경 개선을 도왔다. CLS는 이처럼 생활공간 전반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후원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.

전달된 기부 물품은 쿠팡과 CLS의 물류 인프라 및 배송 역량을 활용해 ‘로켓설치’로 전달됐다.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양로원의 노
후화된 시설 교체를 CLS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가며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높였다.



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CLS 임직원들이 김장 준비를 위한 작물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.
기부 및 봉사에는 홍용준 CLS 대표이사와 임직원 30여 명이 함께했다.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신해 작물 수확·세척·건조 작
업에 참여하며 다가오는 겨울철 김장 준비에도 힘을 보탰다.

성녀 루이제의 집은 수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운영하는 무료 양로원으로,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생활공간과 정서적 돌
봄을 제공하고 있다.

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는 “지난해 주방환경에 이어 올해는 거실과 휴식공간을 개선하는 등, 성녀 루이제의 집이 어르
신들께 더욱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CLS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장
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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